	메사추세츠 영어 능력 평가-말하기
메사추세츠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유치원 부터 12학년까지 학생들의 영어 능력 평가를 돕는 관찰 척도이다. 메사추세츠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는  종합적인 영어 능력 평가 시스템의  한 부분으로 이용되며, 6등급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 배치와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결정은 메사추세츠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와 다른 형태의 언어 능력(예를 들어 작문이나 독해등)평가 , 둘 다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평가 방법:  아래에 있는 각각의 영역과  하부 영역에서, 학생의  능력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칸을 가로 질러  “X”를 표시하시오.  메사추세츠 영어 말하기 능력 평가의 가을 학기 관찰 결과는 검은 잉크로,  봄학기 관찰 결과는 붉은색 잉크를 사용하시오.   각각의 관찰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 뒷면에   학생 정보 요약서를 사용하시오.  


	
	등급 0
	등급1
	등급2
	등급3
	등급4
	등급5

	이해력

	전혀 능력을 보이지 않음 
	간단한 질문과 지시들을 알아 듣는다; 좀 더 복잡한 말에 대해서는 부적당하거나 알아 들을 수 없는 말로 응답한다
	상대가 천천히, 그리고  같은 말을 자주 되풀이하여 말할 때는   대화를 이해한다; 이해한다는  표시는 모국어나 배우는 언어, 말이 아닌 다른 방법일 수도 있다.
	자주 내용을 명확히  확인해 줄 때는  대부분의 개인간의 대화나 수업중의 토의나 대화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다

	비록 경우에 따라 되풀이해야 할 필요도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개인간의 대화와 수업중의 토의내용을 이해한다 

	모든 개인간의 대화와 수업중의 토의내용을 이해한다

	말하기
	유창함
	전혀 능력을 보이지 않음

	말하는 것은  고정된 문구 (예를 들어 많이 사용되는 문장이나 구 등)를 교환하거나 한 단어만을 말하는데 그침

	익숙한 문장을 적당히 편안하게 사용함;말 중간에 긴 시간 멈추는 것이 보통이며 뜻을 나타내기 위해 제스추어가  종종 사용됨

	보다 훌륭한 문장을 만들기 시작함; 개인간의  혹은   수업시간 토의중에  자주 알맞는 방식이나 표현을 잘 찾지 못해 곤란함을 겪는다. 

	학생이 적당한 표현 방식을  찾기 위해 경우에 따라 시간을 끌기도 하면서, 개인간의 대화와  수업 중의 토의는 대체로 유창함

	개인간의 대화와 수업중 토의는 대체로 같은 나이의 원어민에 기까움


	
	어휘
	전혀 능력을 보이지 않음
	단발적인 보통명사나 행동에 대한 어휘는  제한적으로 구사하지만, 종종 알아 듣기 어려움

	보통명사나 행동에 대한 단어를 구사하지만, 종종 단어의 선택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음; 알아듣기가  아직 어려운 편 

	개인 간의 혹은  수업 중 토픽에 대해 제한적이나마  토의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어휘력을 갖고 있음;대체로 이해가능함  

	 어휘의 불충분으로  말을 유연하게 이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일은 드물다; 뜻을 나타내기 위해 아이디어와 생각을 다르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음

	어휘와 관용구의 사용이 같은 나이의 원어민에  가까움


	
	발음

	전혀 능력을 보이지 않음
	드물게 알아 들을 수 있고 억양과 강세를 포함하여 모국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음; 되풀이해야 알아들을 수 있음 

	가끔 알아 들을 수 있고 종종 모국어의 영향을 받으며 되풀이 해서 말해야 이해할 수 있음

	아직 어떤 발음들은 모국어의 영향이 있기는 하나 대체로 알아 들을 수 있게 말함; 종종 비원어민 방식의 억양을 씀  

	경우에 따라 부적절한 억양패턴이 있지만 항상 알아 들을 수 있음;모국어의 영향이 아직 약간은 보일 수 있음  

	발음과 억양이 같은 나이의 원어민과 거의 같음 

	
	문법

	전혀 능력을 보이지 않음
	외운 문법과 단어 순서 만을 말할 수 있음

	 간단하고 익숙한 구나 문장들에서 기초적인 문법 패턴을  자주 바르게 사용함 

	기초적인 문법을 바르게 사용함;  복잡한 구조의 말을 사용하나 종종 틀리기도 함 

	문법적인 오류를 범하기도 함;그러나 그것이 뜻을 불분명하게 만들지는 않음 

	문법적인 사용이 같은 나이의 원어민과 거의 같음



최종판 1994년 9월
메사추세츠 영어 능력 말하기 평가는 조지 워싱턴  대학의 평가 보조 센터(EAC) 동부지구와 메사추세츠 평가 자문 그룹 (MAAG)사이의 통합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 도구는 외국어 교습을 위한 미국 협의회(ACTFL)의 가이드라인에 근거하며, 1985년에 캐리포니아 주의 산호세 통합교육학군에 의해 개발된 학생 구두 언어 관찰표와 1987년에 개발회의에 의해 디자인된 학생 말하기 능력 평가 척도(SOPR)를 모델로 하였다. 
